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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재건축 시공사 선정 비리의심 외면한 점검’보도 관련

□ 서울시에서는 ‘13년말부터 재건축 조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왔으며,

작년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강남 재건축 조합에 대하여 합동
점검을 실시하여 수사의뢰, 조합장 교체 권고, 환수조치 등을

실시한 바 있습니다.

ㅇ 이번 점검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단지 등을 집중 

점검하였으며, 일부 단지는 이미 경찰 수사 등을 하고 있음을 감안

하여 그 외 단지에 대하여 집중 점검*을 실시하였으며,

* 시공사 선정을 앞둔 단지에 대해 불시 점검

ㅇ 점검결과는 ‘18년 1월 중 마무리하여 조합에 통보하고 위반사항에

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환수조치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.

□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조하여 재건축조합 운영 및

시공사선정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불시점검을 실시하고, 아울러

재건축 조합의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합동점점을 추진할

예정입니다.

< 보도내용 (헤럴드경제, 12. 20) >

◈ 재건축 시공사 선정 비리의심 외면한 ‘비리점검’
- 국토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시공사 선정 비리를 막기 위해 진행한 조사가
‘비리의심 현장’을 대부분 외면

- 재건축 수주 복마전에 칼은 빼들었지만 결과 ‘써는 시늉’에 그쳤다는 지적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
주택정비과 유상철 사무관(☎ 044-201-339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